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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출산 장려            16-12-26a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전략을 세우는 일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 제국들과 극동국가들은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 때문에 고령자들을 직장에 유인을 하는 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 정보부는그들이 집계한 국가별 출산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하는 신생아의 숫자로 표현하는 출생율의 순위를 국가별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저 (Niger)가 48.9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이 2위로 47.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30을 초과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나 중동국가들인점을 보면 그런 높은 출산율은 아직도 일부다처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가족제도 때문인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가 26명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한 학생을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12.33으로 169위, 북한은 16.77로 131위, 중국은 12.98로 161위이며 미국은 14.13으로 15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걱정을 하고 있는 프랑스는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매월 915.6달러를 1년 동안 지급하며 자녀를 둘 갖는 가정은 이보다 50%나 적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산 장려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프랑스는 현재 유럽 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국가들 중에 독일, 이탤리, 스페인, 폴랜드 에서는 한 엄마당 1.3명의 출산을 하며 유럽전체의 평균은 1.5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한 엄마당 1.9명의 출산율을 보여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한 엄마당 1.64명의 출산율인데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하는 의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은 당신 몫으로, 또 한명은 당신의 배우자 몫으로, 그리고 세번째 아이는 국가의 몫으로…”라는 구호를 내 걸고 홍보와 장려를 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출산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정부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2004년에  한 엄마당 1.77명의 출산을 기록하여 과거 10여년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 국립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출생율은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2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중남미국가들과 3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은 합법 또는 불법이민을 통하여 유럽제국과 미국의 3기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8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가 있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적어서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인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막지 않고 있을찌도 모릅니다. 가끔 보수층의 정치인들이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요구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나 새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노동허가를 해주자는 발의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미국에 불법체류자들이 없다면 봉재업이나 요식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포들에게도 타격이 심할 것입니다.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접시 닦이나 봉재노동을 열심히 잘하는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들이 저급 잡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한식을 한끼에 10달러 이하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불법 체류자들을 다 색출하여 국외로 추방해 버린다면 세차비용이나 음식 값이 두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한 엄마당 출산율이 2.2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이민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력의 부족상황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인광고가 구직 인구보다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끝

